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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2016. 2. 27.(토)

작 성
·

문 의

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
과장 윤종수, 서기관 박희민

(Tel. 044-200-2236)

엠바고 2.27(토) 11시30분 (행사종료) 이후

※ 관계부처 :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김승범 사무관(Tel. 044-201-4514)

총 113만가구에 “맞춤형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”

- 황 총리, 행복주택 방문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점검

- “시장 상황 잘 모니터링, 봄 이사철 전세 불안 커지지 않게 관리할 것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송파삼전지구 행복주택*을 방문하여,

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 시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

* 행복주택은 도심내 공공용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
등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저렴한(시세의 60～80%) 공공임대주택으로, 송파
삼전지구 등 서울 4곳(총 847세대)에서 지난해 10월 첫 입주를 시작함

ㅇ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․대학생․사회초년생 등 입주민

4명을 만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, 신혼부부 세대를

방문하여 생활공간을 직접 살펴보았다.

* (참석) 김경환 국토부 1차관, 조경규 국무2차장, 황종철 토지주택공사 부사장,
입주민 4명(대학생 1, 사회초년생 1, 신혼부부 2) 등

□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에 공공임대주택을 11.5만호를

공급(준공)*하는 한편, 주거급여(81만가구), 주택자금 금융지원(20.5만호)

등 총 11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.

<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준공 실적․목표 >

구분 ‘13 ‘14 ‘15 ‘16 ‘17 합계
준공물량 8만 10.2만 12만 11.5만 11만 52.7만
* 참여정부 39.4만호, MB정부 45.5만호



- 2 -

ㅇ 특히, 금년에 고령층을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실버

주택(11곳, 900호)을 공급하고, 고령자 전세임대주택(2천호) 등을

신규로 공급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

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ㅇ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, 지난해 10월 첫 입주(847세대)를

시작한 이후, 금년에는 전국 23곳에서 총 1만호의 입주자 모집을

실시하고,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도 총 15곳 조성하는 등

국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.

* (신혼부부 특화단지) 어린이집․키즈카페 등 설치, 투룸형 평면 확대 공급

(대학생 특화단지) 빌트인 가전 ·가구 및 도서관 등 설치

□ 황 총리는 “저금리 등으로 인해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등

서민들에게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, 공공임대

주택 공급 등 금년에 계획한 총 113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차질

없이 추진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ㅇ 황 총리는 “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

하여,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

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ㅇ 아울러, “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봄 이사철에 전월세

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
